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사건 부동산 상가에 2012년 8월17일, 2016년 10월25일 두차례 상가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1. 최초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 30,000,000원
 월세 : 2,000,000원
 임대기간 : 2012년 8월17일부터 24개월
 계약일자 : 2012년 8월17일

2.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 30,000,000원
 월세 : 2,400,000원
 임대기간 : 2016년 12월17일부터 12개월
 계약일자 : 2016년 10월 25일

2. 신규 임대차 계약서 체결 사실

[bookmark: _GoBack]2016년 9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당시 계약 유지중이던 임대차 기준, 월세 20% 
관리비 33% 인상된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2016년 
10월 25일 신규 계약서를 체결 하였음. 

위와 같이 신규 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 하였음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차보증금 3,000만을 계약 종료일인 2016년 12월17일에 
원고로부터 돌려 받았고 , 신규 임대차 계약체결에 따른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계약 개시일인 2016년 12월17일 원고에게 송금 하였음. 
(증. 통장거래내역, 이체 내역 )

또한, 원고와 합의하에 신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서는 신규 계약
서 임“ 이라는 문항을 명시 하여 계약 하였음
(증. 2016년 10월25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3. 계약해지 통보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2022년 11월 23일“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다”라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2022년 11월

24일에 수령한 사실이 있음


원고는 내용증명 수령 후, 피고에게 2022년 11월25일 만날 것을 제안 하였고 

그 만남 자리에서“갱신계약 요구조건서” 를 제시하며 계약을 요구 하였습니다.   

( 증. 내용증명, 갱신계약 요구조건서 )

원고가 제시한 요구 조건을 검토 후, 2022년 12월1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
해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연락 드릴께요” 라는 답변을 받고, 
기다리던 중 , 2023년 1월 13일에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증. 카톡 대화내용)

4. 결론
본 사건 부동산 상가에 2016년 10월25일 체결한 계약서는 2012년 8월17일에 
체결한 계약서의 갱신계약이 아닌, 임대기간, 월세 등이 서로 상이 한, 별개의 신
규 계약서 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 10월 25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인  2026년 12.16일까지 적법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이미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 하였음으로, 임
대차는 적법하게 갱신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본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